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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1.5(월) 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

제목 중국 12월 제조업 PMI 상승

1. 12월 PMI의 주요 특징

□ (제조업 PMI) 12월 제조업 PMI는 50.1로 전월(49.2)보다 0.9p 상승하면서 
9개월만에 기준치(50)를 상회

  ㅇ 규모별로는 소기업(11월 49.1 → 12월 48.6)은 다소 하락하였으나, 대기업
(49.3 → 50.8)과 중기업(48.9 → 49.8)은 상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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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(11월 48.4 → 12월 48.2)이 다소 하락하였으나, 생산
(50.0 → 51.7), 신규주문(49.2 → 50.8), 원자재재고(47.3 → 47.8), 공급자배송시간
(50.1 → 50.2)은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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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―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생산지수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신규주문지수 간 차이
는 소폭 확대* 

         * 생산지수- 신규주문지수: (8월) 1.3 → (9월) 2.2 → (10월) 0.9 → (11월) 0.8 → (12월) 0.9

    ― 신규수출주문(11월 47.6 → 12월 49.0)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, 신규수입주문
(47.0 → 47.0)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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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비제조업 PMI) 12월 비제조업 PMI도 50.2로 전월(49.5)에 비해 상승(+0.7p)
  ㅇ 서비스업(11월 49.5 → 12월 49.7)은 소매업, 외식업 등이 약세를 보였으나, 화폐

금융･자본시장 서비스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

  ㅇ 건설업(49.6 → 52.8)은 일부 남부지역의 양호한 기상여건, 연말 투자 관련 활동 
가속화 등으로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하면서 5개월만에 기준치를 상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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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종합 PMI) 12월 종합 PMI*(50.7)는 전월(49.7)에 비해 상승(+1.0p)
    *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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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장평가 및 전망

□ 중국 제조업 PMI는 수출 개선, 기업의 생산활동 확대 등에 힘입어 9개월만에
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,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 

  ㅇ 제조업 PMI는 수출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, 원단(元旦, 1.1~3일) 및 춘절(2.15 
~ 23일)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하면서 상승하였으나, 2026.1~2월
제조업 PMI는 춘절 연휴 등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*

       * 2015년(춘절 2.19일) : (14.12월) 50.1 → (15.1월) 49.8 → (2월) 49.9 → (3월) 50.1

         2018년(춘절 2.16일) : (17.12월) 51.6 → (18.1월) 51.3 → (2월) 50.3 → (3월) 50.4

   ―  내수 측면에서는 신규수입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, 소비시장과
밀접한 소기업 생산이 하락하고, 고용지수도 낮아짐에 따라 약세가 지속

   ―  재고의 경우 생산･신규주문지수 상승에 따라 구매량과 완제품 재고가 늘어
났으나,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재고 증가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  

        * 구매량 PMI : (8월) 50.4 → (9월) 51.6 → (10월) 49.0 → (11월) 49.5 → (12월) 51.1

          완제품 재고 PMI : (8월) 46.8 → (9월) 48.2 → (10월) 48.1 → (11월) 47.3 → (12월) 48.2

  ㅇ 가격지표*는 원자재구매가격 PMI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, 출하
가격 PMI도 2개월 연속 개선

       * 원자재구매가격 PMI : (8월) 53.3 → (9월) 53.2 → (10월) 52.5 → (11월) 53.6 → (12월) 53.1

         출하가격 PMI : (8월) 49.1 → (9월) 48.2 → (10월) 47.5 → (11월) 48.2 → (12월) 48.9

   ―  시장에서는 가격지표의 개선이 향후 기업 수익성, 생산자물가 회복 등으로 
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

  ㅇ 비제조업 PMI는 중국정부의 투자 안정화, 서비스 소비 진작, 증시 활성화 등 
정책지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
특히 소비･고용과 밀접한 서비스업의 개선이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

□ 중국정부의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가이어지는가운데, 향후구조적 정책금융수단, 
지방정부 재정지원 강화, 부동산 시장 안정화* 등의 정책 효과에 주목할 필요

    * 최근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. 
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개인 보유 2년 미만 주택 매도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5%에
서 3%로 인하(26.1.1일부터 시행)하기로 결정(25.12.30)한 가운데, 새해 첫 날 중국공산당 
공식 이론지인 《구시(求是)》지에 ‘부동산 시장 기대감 개선 및 안정화(改善和稳定房地产
市场预期)’ 기사가 게재(26.1.1)


